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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255, 10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

방해

피  고  인 A (90****-1),  무직

검       사 김동영, 진한샘(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6고단10255』

  피고인은 2025. 12. 18. 07:03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배(남, 74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동○대로 41**에 있는 ‘던○ 속초○○점’ 노

상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가 어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목적지가 없다고 답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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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너 죽었어, 졸라게 처맞는다 개새끼야, 알겠냐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알겠냐 지금, 누가 지금 뭐하는지, 야! 아놔, 이 개

새끼야 씨발놈아, 야! 야! 말해봐, 아놔 이 미친새끼 씨발 야! 그래 좋아 오우 좋아 그

렇지, 어, 야! 말해봐, 개쌔끼 죽여줄테니까! 씨발놈, 개새끼 씨발 이 차가 지찬 줄 아

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하여 운전석에 바짝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치고, ”이 개쌔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귀엽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너는 진짜 내 옆이었으면 뺨 맞았어, 무슨 말인지 아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썅놈의 새끼야 아가리 닥

쳐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알았냐

고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 존나게 맞아야 해 알아.“라고 말하는 등 운행 중인 택시 운

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6고단10586』

  피고인은 2026. 4. 25. 05:40경 울산 남구 ○○순환도로 ** 앞 노상에서 ‘취객이 편

의점 직원을 폭행하려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

지구대 소속 경찰관 남○열이 사건 경위를 묻고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

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고 “죽여버려도 되요?”, “죽이기 전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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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죽여도 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0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배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6고단10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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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